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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길

민주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 
이한열기념관

글  이경란 이한열기념관 관장 / leehy19870609@hanmail.net

이한열 어머니 터전 마련,

시민 성금으로 세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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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로터리에는 이한열의 집, 이한열기념관이 있

습니다.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10민주항쟁 때 최루탄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이었습

니다. 그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짓밟고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당시 헌법에서는 국민이 대

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대통령 선

거인단을 뽑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요

구했습니다. 

연세대학교 2학년이었던 22살 청년 이한열은 직선

제를 주장하는 연세인 결의대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학생과 시민들은 6월 내내 거리로 뛰쳐나와 “한

열이를 살려내라”와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로 

민주쟁취”를 외쳤습니다. 6월 29일, 저들은 결국 직선

제를 받아들인다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87년 6월항

쟁은 권력자들이 만든 부당한 제도를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7월 5일, 한 달 가까이 

병상에 누워있던 이한열은 많은 이들의 기원에도 불구

하고 끝내 세상과 이별하였습니다.

이 한 열  열 사 의  운 동 화  한  짝

이한열기념관은 그의 어머니가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터전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성금을 보태  

2004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는 열사의 유품을 비롯

한 6월항쟁의 기록을 보존하고, 전시를 통해 민주주

의의 역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

업회와 함께 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 현장체

험-민주야 놀자’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찾아와 6월항

쟁과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가기도 합니다. 초등학

생들 뿐아니라 중고등학생, 성인들까지 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이한열기념관을 찾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이한열과 6월항쟁에 대한 영상을 보고 ‘한열이를 살

려내라’는 판화 그림 스탬프 찍기 등 체험 활동을 하

게 됩니다.  

다른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이한열기념관에만 있

는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을 때 입고 있던 티셔츠와 청바지, 한 짝만 남

은 운동화입니다. 이 유물들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

나면서 나날이 티셔츠의 핏자국은 흐려졌고 운동화

의 밑창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2013년, 이를 안타깝

게 여긴 많은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옷과 일기 등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처리하고 보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초등학생들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성인들까지

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이한열기념관을 

찾고 있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을 때 입고 있던 옷 등의 유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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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회 정도 열립니다. 올해는 ‘기억과 보존展Ⅰ, Ⅱ’

를 합니다. ‘기억과 보존展Ⅰ’은 ‘운동화 프로젝트’라

는 부제로 이한열의 운동화와 티셔츠 등을 보존 처리

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보존 과정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전

시가 될 것입니다. ‘기억과 보존展Ⅱ’는 ‘보고 싶은 얼

굴들’이라는 부제로 진행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희

생된 여섯 분을 기억하는 전시입니다. 이한열 열사는 

사진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

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한열기념관이 다른 열사

들도 함께 기억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한 전시입니다. 

이한열기념관은 이한열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합니

다. 이한열기념사업회는 이한열의 뜻을 기리고 널리 

펼치고자 합니다. 이한열장학회를 통해 이한열의 정

신을 이어가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 신청은 해마다 6월과 12월 한 달간 홈페이지 

(http://www.leememorial.or.kr)를 통해 받고 있

습니다. 이한열이 ‘만화사랑’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

하며 사회에 대한 관심을 만화로 풀어냈던 것을 기려 

‘이한열만화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한열문학상’을 통해 젊은 문학도를 지원하고 있습

니다. 

이한열기념관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

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저녁이나 주말에

는 예약하시면 관람 가능합니다. 아이들 손 잡고 이

한열기념관에 들러보세요. 지하철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로 나와 02- 325 -7216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이한열기념사업회의 사업은 후원회원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한열기념사업회를 후원하시고자 하

는 분은 이한열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회

원이 되시거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열기념관 안내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입니다. 저녁이나 주말에는 예약하시면 관람 가

능합니다.

T  02-325-7216   F  02-325-7215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4-38 신촌역 8번 출구


